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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는 전근대적인 영전제도인 공신의 책봉을 실시하여 국가와 왕실

에 큰 공을 세운 자에게 공신의 칭호, 토지, 노비 그리고 세습에 이르는 다양한 특권을 주었다. 

그러나 근대에 이르러 국가구조의 변화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영전제도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 

갑오개혁 이후 만국공통의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훈장이라는 새로운 영전제도로 관료와 군사를 

표창하고자 하였다.

훈장은 국가에 대한 공적이 있는 사람을 국가가 선발하여 통수권자가 그 훈공을 치하하기 위

해 만들어진 근대적 영전제도이다. 훈장제도의 시초는 대한제국 수립 이후인 1899년 7월 훈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表勳院官制의 공포와 1900년 4월 勳章條例의 공포로부터 비롯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훈장조례가 공포되기까지 이미 훈장에 관한 여러 차례의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그러한 논의는 당시 일본과 러시아 양국의 관계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대한제국 훈장은 서양과 일본의 훈장제도에 비해 창설 과정의 역사가 비록 짧은 편이나 근대

적 영전제도와 대외관계에 사용되는 표장을 마련하여 국가의 위상을 갖추고자 하였다는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그 도입과 정착 과정이 러일관계의 변화에 의존하여 수차례 혼란을 겪었으며, 한

일병합의 전후로는 친일 인사와 조약에 관련된 일본인들의 공로를 치하하는 도구로 전락하였다. 

핵심어 : 대한제국, 영전제도, 표훈원, 훈장, 훈장조례

* 도쿄대학 인문사회계연구과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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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훈장은 국가에 대한 공적이 있는 사람을 국가가 선발하여 통수권자가 그 훈공

을 치하하기 위한 영전제도이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는 전근대적인 영전제도인 

공신제도를 두어 국가와 왕실에 큰 공을 세운 자에게 공신의 칭호, 토지, 노비 그

리고 세습에 이르는 다양한 특권을 주었다. 그러나 근대에 이르러 국가구조의 변

화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영전제도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 대한제국 수립 이후에

는 외국과의 대외 관계 속에서 국가의 위상을 나타내는 標章의 중요성을 인식함에 

따라 훈장이라는 근대적 영전제도를 창설하고자 하였다.

1894년 7월의 갑오개혁을 통한 정치 기구의 개편에 따라 공신과 그 자손들을 

관리하던 기구인 충훈부를 記功局으로 개칭하고 議政府의 산하에 두어 공로를 등

록하는 일을 담당하게 하였으나, 과거 忠勳府의 역할과 크게 다름이 없어 근대적 

정치제도와 관료제도에 맞는 영전제도를 위한 기구로 보기에는 어려웠다. 따라서 

한국 훈장제도의 시초는 대한제국 수립 이후인 1899년 7월 훈장에 관한 사무를 관

장하는 表勳院官制의 공포와 1900년 4월 勳章條例의 公布로부터 비롯한 것으로 알

려져 있다. 

대한제국의 훈장제도에 관한 가장 이른 선행연구는 이강칠의 연구이다.1) 이강

칠은 대한제국기의 훈장에 관한 연구가 全無하였던 시기에 훈장에 관한 圖錄과 각

종 자료를 상세히 수집하여 �大韓帝國時代 勳章制度�를 발간한 업적을 남겼다.2) 

그러나 훈장제도의 도입과정과 제도사적인 측면의 구체적인 변화와 논의에 대해서

는 정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이 큰 아쉬움이다. 이후 근대 전환기의 국가 상징

물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목수현은 외교의 관점에서 훈장의 제정에 관하여 박사

학위논문에서 논하였다.3) 본 논문에서는 한국 훈장제도의 嚆矢가 되었던 대한제

1) 이강칠, 1970 ｢甲午改革以後의 勳章制度에 對하여｣, �고문화� 7, 3-13면.

2) 이강칠, 1999 �대한제국시대 훈장제도�, 白山出版社.

3) 목수현, 2008 ｢한국 근대 전환기 국가 시각 상징물｣, 서울대학교 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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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훈장에 대한 이강칠의 선행연구를 보완하고 훈장조례 공포까지의 논의와 관련

하여 러일관계의 변화에 주목하고자 한다.

대한제국기의 훈장이 당시 정치적 군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었던 일본과 러

시아 양국과의 관계 변화 속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밝히고, 대한제국의 

훈장제도가 제정된 이후부터 1910년의 한일병합에 이르기까지 그 창설 목적을 상

실하고 친일 인사와 조약에 관련된 일본인들의 공로를 치하하는 훈장으로 전락해

가는 과정을 아울러 살펴보고자 한다. 

2. 영전제도의 기원과 역사

전근대 국가에서 국가나 왕실을 위해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었던 영전제도로 

功臣制度를 들 수 있다. 중국 唐에서 君王이 재위에 있는 동안 가장 공이 있다고 

평가를 받은 사람을 선정하여 宗廟의 功臣堂에 配享하는 配享功臣과 나라를 세울 

때 공을 쌓은 開國功臣, 그리고 전쟁이나 반란 또는 반정을 통해 공신이 되었던 

勳封功臣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한국의 공신제도는 고려 전기부터 시작되었으며 당에서 五代를 거쳐 北宋에서 

확립된 공신제도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4) 고려의 태조 왕건은 後三國을 

통일하고 三韓功臣을 창설하였는데, 이것이 고려시대 공신제도의 典範이 되었다.5)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태조 1년(1392) 8월 20일 조선을 세우는 데 공을 세운 

開國功臣의 冊錄부터 마지막 공신인 영조 4년(1728)의 奮武功臣(후에 揚武功臣으

로 개칭)까지 330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28차례의 공신 책록이 실시되었다. 공

신의 책봉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있는 특별한 사건(開國, 反正, 靖亂, 宗系辨誣, 戰

4) 周藤吉之, 1992 ｢高麗初期の功臣, 特に三韓功臣の創設~唐末ㆍ五代ㆍ宋初の功臣との關連に

おいて｣, �宋ㆍ高麗制度史硏究�, 汲古書院, 431-459면.

5) 金光洙, 1973 ｢高麗 太祖의 三韓功臣｣, �史學志� 7, 檀國史學會, 35-145면; 朴天植, 1988 ｢高

麗時代의 功臣類型과 太祖功臣｣, �全羅文化論叢� 2, 全北大學校全羅文化硏究所, 1-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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爭, 內亂 등)에 공을 세운 신하를 대상으로 하여, 임시관청인 功臣都監을 설치하고 

그 업적을 조사하여 포상하도록 하였는데, 대개 공신에게는 功臣敎書, 功臣畵像, 

賜牌文書, 會盟錄 등이 수여되었다.6) 또한 이들 공신은 공신의 칭호와 함께 국가

로부터 토지와 祿俸 및 別賜田과 功臣田 등을 하사받기도 하였으며, 자신의 封爵

을 세습한 자손까지 관직에 敍用되는 특권을 누렸다. 

그러나 한편으로 공신은 정상적인 국가의 운영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일종의 특

수한 현상이었다. 開國이나 內亂, 外侵이나 王位簒奪 등의 특수한 정국에서 이를 

극복하는 데 공을 세운 신하들을 공신으로 錄勳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신은 

공신의 책봉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전란 혹은 정치의 혼란을 의미하는 것이었

다. 英祖代 이후로는 더 이상 공신 책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신과 그 자손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충훈부만 남아있게 되었다.7) 이후 高宗代에 이르러 근대적 

국가구조로의 변화와 甲午改革을 통한 각종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萬

國共通의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훈장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관료와 군사를 表彰하

게 되었다. 

서유럽에서 발상한 영전제도인 훈장은 영어로는 ｢Decoration｣ 혹은 ｢Order｣라고 

한다. 12세기 십자군 원정 때에 성지 예루살렘에 설립된 종교기사단(Order)의 標

章에서 유래하였다고 하며, 영어로 훈장을 ‘Order’로 표기하는 것 또한 그 때문이

다. 당시 이슬람 세력과 전쟁을 치르던 크리스트 교도들의 많은 수가 배지(badge) 

형태의 십자가 記章을 몸에 착용하고 있었다. 십자가 기장은 종교적 권위와 武威

에 대한 경외를 배경으로 명예의 상징이 되었으며, 그 후 중세ㆍ봉건시대로부터 

근대로 이행하는 동안 훈장의 형태로 변화하여 국왕이나 황제 등 爲政者에 의한 

통치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8)

최초로 훈장의 형태를 갖추었던 것은 1348년 영국의 에드워드 3세가 창설했던 

6) 韓國學中央硏究院藏書閣編, 2015 �韓國古文書精選6~功臣敎書ㆍ錄券ㆍ會盟錄ㆍ賜牌�, 韓國

學中央硏究院出版部.

7) 韓國學中央硏究院藏書閣編, 2012 �朝鮮의 功臣�, 韓國學中央硏究院出版部.

8) 栗原俊雄, 2011 �勳章知られざる素顔�, 岩波新書, 11-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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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터 훈장(Order of the Garter)이다. 가터 훈장은 훈공이 있는 자를 명예로운 가

터 기사단으로 임명하는 것을 의미하였기 때문에, 훈장의 순위 표시에는 기사 계

급명이 반영되어 있었다. 

유럽의 여러 국가들의 훈장은 5계급이 일반적이었으며, 그중에는 계급이 없는 

單勳과 大綬, 中綬, 小綬의 3계급의 경우도 있다. 근대에 나폴레옹이 제정한 프랑

스의 레지옹 도뇌르 훈장(Ordre National de la Légion d’honneur, 1802년) 또한 

그랑크루아(Légion d'Honneur Grand~Croix : 대십자), 그랑도피시에(Légion 

d'Honneur Grand Officier : 대장군), 코망되르(Commandeur : 사령관), 오피시에

(Légion d'Honneur Officier : 장교), 슈발리에(Légion d'Honneur Chevalier : 기

사)의 5계급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9)

<그림 1> 가터 훈장

          

<그림 2> 레지옹 도뇌르 훈장

이러한 서양의 훈장제도를 근대적 전환기에 도입한 아시아의 국가 중 한국과 

가깝고 대한제국의 훈장제도에도 많은 영향을 준 일본의 훈장제도의 창설과 시행

과정도 눈여겨 볼 만하다. 한국의 훈장제도의 시작을 대한제국기인 1900년의 훈장

조례 공포로 본다면 일본의 훈장제도의 역사는 그보다 30여 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9) 佐藤正紀, 2014 �賞勳と褒章�, 內閣府賞勳局, 68-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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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7년 에도시대의 막부사절단은 파리의 만국박람회에 참가하며 諸藩에도 참가

를 권유하여 薩摩藩(사쓰마 번)과 佐賀藩(사가 번)이 참가에 응하였다. 막부사절

단보다 2개월 전에 파리에 도착한 薩摩藩 사절단은 막부의 ‘유력 번에 대한 약화 

정책’ 등에 대한 반발과, 비록 막부의 명령 하에는 있으나 琉球王國이 독립된 나라

임을 국제 사회에 알리기 위한 외교교섭에 힘을 쏟았다. 그러한 과정에서 사쓰마 

번의 전략은 훈장의 제작과 증정에 이르렀고, 일본 훈장사의 효시로 알려진 薩摩

琉球國勳章(사쓰마류큐국훈장)을 제작하여 프랑스 정부 고관에 증정하였다. 그러

나 당시 훈장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막부 일행은 1876년 3월 21일 막부에 현지의 

상황에 대한 보고와 함께 외교의례를 위한 훈장 창설의 필요성을 호소하였다. 세

계 각국이 사쓰마를 독립국으로 인식할지 모른다는 우려 속에 막부는 훈장의 창설

을 결정하여, 프랑스의 레지옹 도뇌르 훈장을 모델로 하는 도안을 만들었다고 한

다. 그러나 1867년 10월의 大政奉還에 의해 막부가 폐지되면서 막부의 훈장은 역

사 속에 묻히게 되었다.10)

      

<그림 3> 사쓰마류큐국훈장

이후 메이지 유신에 의해 1869년(明治2)의 版籍奉還과 1871년의 廢蕃治縣이 단

행되고 신정부는 봉건제도의 해체와 근대 국가 건설에 매진하였다. 그 일환 중 하

나로 1871년 메이지 정부는 입법부인 좌원에 영전제도의 연구를 지시하고 歐美 각

10) 栗原俊雄, 앞의 책,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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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훈장 연혁과 제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11) 특히 당시의 일본 외

무성은 구미 각국에서는 功績이 있는 자에게 훈장을 주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며, 

외국과의 훈장 교환이 가능하도록 속히 제도를 만들기를 희망하였다. 그것은 당시 

훈장이 외교상 유력한 하나의 도구이자, 상대국으로부터 훈장을 받을 경우 返禮를 

하는 것이 외교적 관례로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1875년(明治8) 2월에는 훈장을 제도화하기 위한 조칙이 내려지고 이

어서 4월에는 太政官布告 제54조 ｢賞牌幷從軍紀牌制定｣이 공포되었다.12) 당시 일

본 정부는 훈장을 상패라고 칭하였으며, 이후 동년 11월 훈장으로 개칭하였다. 이

러한 과정에서 만들어진 旭日勳章은 메이지 정부의 최초 훈장으로, 천황의 佩用을 

시작으로 동년 12월 8인의 親王에게 수여되었다.13) 1876년에는 국가에 대한 공적

을 살펴 훈장․포장ㆍ연금 등을 담당하는 賞勳事務局(이후 賞勳局으로 개칭)이 설

치되어 근대 국가의 영전제도로서 훈장제도가 정착되어 갔다.14) 

서양의 훈장이 그러하였듯 일본의 훈장도 통치자인 천황의 주요한 大權의 하나

로 간주되었다. 훈장은 그 창설의 목적부터가 국가와 최고 통치자에 대한 훈공이 

있는 사람을 선발하여 치하하기 위함이었다.15)

서양과 일본의 훈장제도에 비해 대한제국의 훈장제도가 창설되는 과정은 그 역

사가 매우 짧은 편이다. 갑오개혁을 통한 전근대적 정치제도와 관료제도가 급변하

는 과정에서 새로운 영전제도가 필요하게 되었고, 대한제국의 수립 이후 皇帝權 

强化를 시도하였던 고종의 정책 속에서 군사제도의 정비와 함께 훈장제도의 창설

이 논의되었다. 또한 일본의 훈장 창설 당시 외무성의 입장과 같이 대외적인 관계 

및 교류를 위한 훈장을 제작하는 것은 국가와 군주의 위상을 높임과 동시에 일본, 

11) �太政類典� 第二編拾九, ｢賞典恩典一｣, 1871년(明治4) 9월 2일, 일본국립공문서관.

12) �公文附屬の圖� 四四號, ｢賞牌ㆍ從軍牌佩用式並圖一冊｣, 1875년(明治8) 2월, 일본국립공

문서관.

13) 栗原俊雄, 앞의 책, 18면.

14) �太政類典� 第二編第十四卷, ｢官制一｣ㆍ｢文官職制｣, 1876년(明治9) 10월 12일, 일본국립

공문서관.

15) 御署名原本｢大日本帝國憲法｣, 1889년(明治22) 2월 11일, 일본국립공문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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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청 등의 제국을 주장하는 나라들과 동등한 위치임을 나타내고자 함이었을 

것이다.16)

창설연도 훈장명(훈등순) 훈등․공급 수여대상

1876년(明治8) 大勳位菊花大綬章 單勳
∙천황, 황태자, 황족 및 고관/외국 군주 및 대

통령/내외국 신료(위대한 공적이 있는 경우)

1888년(明治21) 旭日桐花大綬章 單勳 ∙특수한 勳勞가 있는 자

1875년(明治8) 旭日勳章 1等∼8等

∙훈공이 현저한 자/육해군부 총기, 탄약기구 

등의 발명자/승마술 숙련자/세균학자 및 의학

사 등

1888년(明治21) 瑞寶勳章 1等∼8等

∙학술, 공예, 저술, 문학 분야에 공로가 있는 

자/유익한 발명 또는 개량의 공로가 있는 자/

광대한 전야를 개간하거나 중요한 도로 및 제

방을 修築한 자/학교, 병원 등을 건설한 자/

교육 및 자선 사업에 진력한 자 등

1890년(明治23) 金鵄武功勳章 1功級∼7功級 ∙武功抜群의 자

1888년(明治21) 寶冠勳章 1等∼5等 ∙황후/친왕비/내외국 군주 및 황족

<표 1> 메이지 일본의 훈장체계(1893년 당시)

3. 훈장제도 시행의 논의

고종은 1897년 10월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자주국이자 황제국의 정치와 군사제

도를 정비해 나가고자 하였다. 그러한 과정 속에 한국의 훈장제도는 1899년(光武

3) 7월의 표훈원 관제의 반포와 1900년 4월의 훈장조례의 공포부터 비롯하였다고 

알려져 있다.17) 고종은 표훈원관제의 반포에 앞서 이전부터 공훈을 세운 자에 대

한 錄勳의 제도는 있으나 그 標章인 훈장제도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으므로 속히 

勳章條規를 논의하여 올리라는 詔勅을 내렸다.18) 이러한 조칙에 따라 훈장제도의 

16) 목수현, 앞의 논문, 136면.

17) 이강칠, 앞의 논문,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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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와 창설을 위한 표훈원이 과거 공신과 공신의 후손을 관리하던 忠勳府에서 독

립하여 설치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각국의 훈장제도에 대한 조사와 조례의 제정

이 실시되어 공포에 이르렀다.19)

그러나 사실 훈장제도에 관한 논의는 대한제국 수립 이전부터 여러 차례 진행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894년 7월 갑오개혁을 통한 기구의 개편에 따라 충훈부를 

記功局으로 개칭하고 의정부의 산하에 두어 공로를 등록하는 일을 담당하게 하였

으나 과거 공신을 관리하던 충훈부의 역할과 크게 다름이 없고, 근대적 정치제도

와 관료제도에 맞는 영전제도를 위한 기구로 보기에는 어려웠다.20) 이후 1899년 

기공국이 표훈원으로 개편되고 이듬해 훈장조례가 공포되기까지 훈장에 관한 여러 

차례의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그러한 훈장에 관한 논의는 당시의 일본과 러시아 

양국의 관계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현재 한국의 훈장에 관해 구체적인 논의가 확인되는 가장 빠른 시기는 1895년 

11월 무렵이다. 당시의 주한일본공사관 기록에 따르면, 한국 軍部에서는 공사관 소

속의 무관 겸 고문이었던 少佐 渡邊倉吉(와타나베 쿠라요시)에게 훈장에 관한 각

국 조례와 도본 등을 조사 및 정리하여 내각의 문서과에 올리는 일을 촉탁하였

다.21) 그리고 東京徽章商會의 鈴木梅吉(스즈키 우메키치)와 훈장 제조에 관한 계

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大勳位와 太極章을 正副의 別等부터 8等까지 8種으로 하고 

훈장 두 개씩과 별도로 從軍記 2종의 견본을 제조하도록 결정하였다. 당시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창설되었던 이전의 훈장제도를 보완하고 다른 나라의 훈장조규

와 훈장의 형태를 정리한 �萬國勳章略誌�를 출판하는 등 훈장에 관한 제도를 정

비하던 시기로,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일본의 훈장 관련 자료들이 매우 요긴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22)

18) �韓末近代法令資料集�Ⅱ, 詔勅 ｢勳章條例를 議立하는 件｣, 1899년 5월 10일, 503-504면.

19) �韓末近代法令資料集�Ⅱ, 勅令30號 ｢表勳院官制｣, 1899년 7월 4일, 516-517면.

20) �高宗實錄� 권32, 1894년(高宗31) 7월 28일, “紀功局掌錄勳之事. 局長二員, 左右贊成兼之, 

主事二員. 功臣嫡長孫位至從二品, 依例封君用邑號.”

21) �各部請議書存案� 28권, 奎17715~v.1~28, 089b, 1895년(高宗32) 11월 9일,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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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당시 일본에 의뢰했던 훈장의 제작은 을미사변으로 인한 정치적인 상황

의 변화와 고종의 아관파천으로 인하여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후 1897년 2

월 고종의 환궁에 즈음하여 다시 훈장에 관한 내용이 확인되는데, 과거 와타나베

에게 의뢰하여 조사하였던 훈장조례와 도본을 다시금 살펴보고자 한다는 軍部의 照

會이다. 이것은 9월 대한제국의 선포를 앞두고 각종 규칙과 법령 등을 제조하는 과

정에서 훈장조례와 제작에 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23) 

1897년에 들어서는 훈장에 관한 논의가 더욱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양상을 보인

다. 1897년 9월 18일 조선 변리공사 加藤增雄(가토 마스오)가 外務次官 小村壽太

郞(코무라 쥬타로)에게 보낸 전신에는 훈장 제조법의 傳習을 위해 일본의 조선공

사관으로 金光珠라는 자가 파견되었는데, 제조 전습을 거절당한 상황으로 아무쪼록 

전습이 잘 진행되도록 배려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24)

이어서 사흘 뒤인 9월 21일 코무라의 답신에는 

이미 지난달 상순 임시대리공사 韓永源을 통해 개

인적으로 김광주가 渡航할 것이라는 것과 훈장 제

조장의 견학 및 전습을 부탁 받아 인지하고 있던 

상황이라고 전하고 있다. 또한 훈장제작자와 교섭하

여 제조법의 전습을 승낙 받았으나 김광주가 일본

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전습 기한에 대한 상호간

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여 불발이 되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단지 2~3개월의 훈장제조 전습 기

간을 예상하고 도일한 김광주와 일본인이라 하여도 

2년 이상의 세월을 요하는데 일본어가 서툰 외국인에게 아무리 열심히 교수하여도 

22) 平井希昌編譯, 1893 �萬國勳章略誌�, 受德堂.

23) �軍部來去文�, 奎17786~v.1~7, 1897년 2월 28일,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4) 국사편찬위원회 편, 1995 �駐韓日本公使館記錄� 제12권, 往121號 ｢韓國勳章ニ關スル件｣, 

1899년 8월 13일, 263면.

<그림 4> 

�萬國勳章略誌�(189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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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년이 걸릴 것이라는 훈장업자와의 의견 차이에 따라, 결국 훈장제조법의 전습

은 성사되지 못했던 것이다. 小村는 국가 간의 관계를 의식한 듯 훈장업자가 제조 

전습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최대한 편의를 봐주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단지 실습 

기간의 의견차이로 불발된 것임을 거듭 강조하였다.25)

이렇게 일본을 통한 훈장제조 전습의 불발과 아울러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에 

머무르는 동안 아관파천을 성공리에 완수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던 당시의 주한 러

시아 공사 카를 이바노비치 베베르(Karl Ivanovich Veber)를 통해 러시아의 군사

제도 전반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일본의 군사교관을 대신할 러시아 군

사교관의 파견을 요청하게 되었다. 러시아 측에 군사교관의 파견을 요청하는 교섭

은 1896년 5월에 열린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Nicholai) 2세의 대관식에 파견한 특

명전권공사 민영환을 비롯한 축하사절단을 통해 시작되었다. 사절단은 러시아의 

황제를 謁見하면서 援助와 군사교관의 파견을 요청하였고, 러시아 군사교관을 동

행하여 동년 10월 귀국한 민영환이 고종에게 귀국보고를 하는 자리에서도 고종이 

가장 관심을 가진 것은 러시아의 군사제도였다.26) 

실상 당시의 러시아는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지리적 특징과 유럽 및 근교

국인 폴란드, 스웨덴, 프로이센 등과의 숱한 전쟁을 겪으며 막강한 군사력을 키울 

수 있었다. 특히 17세기 후반 표트르 대제가 황제로 즉위한 후, 상트페테르부르크

로 수도를 천도하여 내정부터 군대까지 모든 것을 개혁하고 사절단을 파견하여 서

유럽의 제도와 문물을 배워오도록 하였다.27) 훈장 제도 역시 이 시기 그 기초가 

성립되었고 이후 19세기까지 전란의 시기마다 戰勳를 치하하는 황제의 권위를 나

타내기 위한 각종 훈장이 추가되어 근대에는 8종의 훈장 체계로 완성되었다.28)  

25) 위의 책, ｢勳章製造 見習次 渡日中인 朝鮮人 取扱에 관한 件｣, 1899년 9월 21일, 94면.

26) 서인한, 2000 �대한제국의 군사제도�, 혜안, 89-99면.

27) 김경국, 2006 �이야기 러시아사�, 청아출판사, 148-163면.

28) 平井希昌編譯, 앞의 책, 47-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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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설연도 훈장명(영문․등급순) 훈등 수여대상

1698년 Order of Saint Andrew 單勳 ∙전쟁 및 반란의 진압에 대한 공훈자

1711년 Order of Saint Catherine

1∼2等

(대십자/

소십자)

∙전쟁의 공훈이 높은 자

∙전쟁에 황제를 구조한 자

1725년
Order of Alexander 

Nevsky
單勳

∙文勳이 있는 자, 武勳이 있는 자 모두 수여 가

능(무공자에게는 雙劍을 함께 수여함)

1831년
Ordre of the White 

Eagle
單勳

∙공적이 있는 민간인과 군사(폴란드 훈장에서 

유래함)

1805년 Order of Saint George 1∼5等

∙적의 城塞를 점령하거나 선박을 탈취한 전쟁 

공로자/25년간의 積年 근무/20회의 陸戰/18회의 

海戰 

1782년 Order of Saint Vladimir 1∼4等
∙35년간 근속한 문관/문학이나 예술에 공이 있

는 자

1735년 Order of Saint Anna 1∼5等
∙국무상의 勳勞가 있는 자/사회 이익에 관한 功

績이 있는 자/종교가

1815년 Order of Saint Stanislaus 

1∼4等

(1831년 

3등급으로 

변경)

∙덕행이 있는 자/私費로 국가 공익에 공헌한 자

/발명 및 工作에 공적이 있는 자/罪科를 고발한 

자/교육가/세습귀족은 8년, 종신귀족은 20년, 그 

외는 25년간 복무 후 수여

<표 2> 19세기까지의 러시아 훈장체계(�萬國勳章略誌� 참고)

서양과 비슷한 군사제도를 가지고 군무에 전력하여 강국이 된 러시아의 군사제

도는 고종의 환궁 이후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선행되었던 중앙 군사력의 

재편성 작업과 親衛隊編制을 추진하는 典範이 되었고,29) 러시아의 훈장은 한국과 

일본보다 오랜 기원과 역사를 가진 번성한 강국의 황제가 가지는 주요한 대권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고종은 대한제국의 수립 후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권의 행사를 명문화한 ｢大

韓國制｣(1899.8.14)를 통하여 황제의 絶對權을 明示하고 대한제국이 專制君主國임

을 再闡明하였다.30) 특히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에 해당하는 국제에 황제의 대권사

29) 서인한, 앞의 책, 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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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을 강조한 것은 을미사변을 통해 겪었던 위기의식과 專制政治에 도전하는 세력

들의 활동의 한계와 규준을 명시하여 황제권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자 하였던 고

종의 의도가 내포된 것이었다.31) 대한제국 수립 이후 군령권을 황제에게 집중시켜 

황제인 대원수와 황태자인 원수 이외에는 군령을 내릴 수 없도록 제도화 한 元帥

府官制(1899.6.22)와 훈장 및 褒賞의 條規를 제정하기 위한 표훈원관제(1899.7.4)가 

불과 열흘 남짓한 간격을 두고 공포된 것 역시 군사제도의 정비와 아울러 황제의 

대권 중 하나인 훈장 수여의 제도 마련을 필요로 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이다.32) 

또한 러시아 훈장에 대해 보인 고종의 관심과 입장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

는데, 1898년 7월 29일 전 주한 공사 베베르가 궁내부를 통하여 고종에게 조회하

여 러시아 수도에 있는 ‘아른다 상점’에서 제작한 훈장을 들여오는 문제를 논의했

던 기록이다. 베베르는 궁내부를 통해 고종에게 러시아 훈장을 謄書한 圖本과 10

건의 훈장 模本, 絹紐(綬: 훈장을 드리우는 데 쓰는 장식)의 도본과 모본 3條, 제

조비 등에 대한 照會를 올리고, 고종은 베베르가 올린 훈장에 관해 친히 乙覽하여 

훈장 제조가 매우 정치하니 제작을 맡기겠다는 뜻을 회답하였다.33) 당시의 베베르 

공사는 1897년 9월 중순 이미 후임인 알렉세이 쉬폐이예르에게 공사관 업무를 전

임하고 러시아로 귀국한 상황이었으나, 12년 이상 주한 공사로 근무하면서 아관파

천과 일본을 경계하기 위한 친러세력의 형성에 협조하는 등 고종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던 까닭으로 귀국 후에도 러시아 훈장의 도입에 관해 협조하였던 것으로 생

각된다. 

그러나 러시아의 훈장을 도입하고자 하였던 논의도 결국 원활하게 진행되지는 

못했던 것 같다. 신임 공사 쉬폐이예르는 공격적이고 난폭한 언사와 품행으로 전 

30) �韓末近代法令資料集�Ⅱ, 奏本 ｢大韓國國制｣, 1899년 7월 12일, 541-543면.

31) 서인한, 앞의 책, 108-109면. 

32) �韓末近代法令資料集�Ⅱ, 詔勅 ｢元帥府官制｣, 1899년 6월 22일, 504-508면.

33) �宮內府案� 7권, 奎17801~v.1~11, 093a~093a, 1910년 5월 10일,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

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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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베베르와는 달리 한국 정부에 비협조적이었다.34) 그리고 청일전쟁 이후 일본

을 상대로 적극 대항하는 것이 일본과의 바람직하지 못한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고 판단한 러시아의 온건 정책에 따라 러시아의 군사교관과 반일적 저항에 협력했

던 베베르 공사의 소환에까지 이른 상황이었던 것이다.35) 

1899년 7월 4일 표훈원관제가 공포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시의 일본 공사였

던 林權助(하야시 곤노스케)가 외무대신 靑木周藏(아오키 슈조)에게 보낸 한국 훈

장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의 표훈원관제가 일본의 賞勳國官制와36) 賞勳會

議規定37)을 합쳐서 하나의 ‘令’으로 만든 것이라 할 수 있으며 표훈원 아래에 制

章局이라는 部局을 두어 훈장의 제조를 관장하도록 규정한 것 외에는 그 조직과 

권한, 그리고 職官制에 대체로 차이가 없다고 전달하고 있다.38) 즉, 러일관계와 정

세의 변화들은 러시아 훈장 도입의 진행을 어렵게 만들었고 결국 다시금 일본의 

훈장제도를 참고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1902년 10월에는 고종황제 즉위 40주년 기념식을 맞아 베베르 공사는 황제 니

콜라이 2세의 축하 서한과 국서, 그리고 러시아 최고 훈장인 안드레이 1등 훈장을 

고종에게 전달하기 위해 한국으로 파견되었다. 그러나 전염병의 창궐로 즉위식이 

연기됨에 따라 고종에 대한 훈장 전달도 연기되어 훈장은 러시아 공사관에 남겨지

게 되었고, 이후 러일전쟁이 발발하여 결국 훈장은 종전 후 러시아로 되돌아가게 

되었다.39) 이와 같이 고종과 러시아 훈장과의 인연은 마지막까지 이어지지 못했으

며, 일본과 러시아 양국의 사이에서 여러 차례 혼란과 변화를 겪으며 그 제정에 

이르게 되었다. 

34) 벨라 보리소브나 박, 2020 �러시아 외교관 베베르와 조선�, 동북아역사재단, 386면.

35) 위의 책, 381-385면.

36) 勅令第209號 ｢賞勳局官制ヲ定ム｣, 1900년(明治23) 9월 19일, 일본국립공문서관.

37) 勅令第117號 ｢賞勳局会議規定｣, 1903년(明治26) 10월 30일, 일본국립공문서관.

38) �駐韓日本公使館記錄� 제13권, ｢韓國勳章ニ關スル件｣(1899년 7월 13일), 1995, 406면.

39) 벨라 보리소브나, 앞의 책, 193-198면.



․ 대한제국기 훈장제도 연구 113

4. 훈장조례와 대한제국 훈장

1899년 6월 19일 고종은 “本朝에 錄勳에 대한 成憲은 있지만 服飾과 表章에 대

한 제도가 아직 없다. 議政府에서는 勳章條規를 의논하고 제정하여 올리고 勅旨를 

기다리라.”라는 詔勅을 내렸다.40) 고종의 조칙에 따라 의정부가 훈장규칙을 草案

하여 上奏한 후, 동년 7월 4일에는 勅令으로 표훈원관제가 공포되었다. 이어서 9월

에는 표훈원을 전 충훈부에 설치하여 새롭게 정비한다는 표훈원 院令 제1호를 官

報에 실도록 하였다.41)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894년(高宗31) 軍國機務處의 議案

에 따라 忠勳府를 紀功局으로 고쳐 의정부에 隸屬시키고 都察院에서 관리하도록 

한 것이 표훈원의 前身이었으나,42) 그 업무가 여전히 錄勳에 관한 업무로 한정되

어 근대적인 영전제도와는 거리가 있고 과거의 忠勳府와 구별되지 못하고 있었다.

당시 신설된 표훈원은 과거의 표훈부가 공신의 녹훈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였던 

것에 비해 表勳局과 制章局으로 나뉘어 근대적 영전 제도와 관련한 업무를 관장하

게 되었다. 표훈국은 勳位ㆍ勳等ㆍ年金ㆍ勳章ㆍ紀章ㆍ褒章 및 기타 賞與에 관한 

사항과 외국훈장의 受領 및 佩用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였으며, 관원은 總裁 및 

副總裁 각 1인, 議政官 15인 이내, 參書官 1인, 主事 2인 등으로 구성되었다. 그리

고 제장국은 훈장을 제조하는 일을 담당하게 하여, 局長 1인, 技士 3인, 技手 5인

으로 구성되었다.43) 

이와 같이 1895년부터 시작된 훈장에 관한 논의는 1899년 7월 표훈원관제의 공

포와 이듬해인 1900년 4월 16일 표훈원에서 제정한 훈장조례의 勅令案이 의정부회

의에 제출되는 과정을 거쳐 다음 날인 17일 비로소 훈장조례의 반포로 귀결되었

40) �高宗實錄� 권39, 1899년(光武3) 6월 17일, “本朝錄勳, 厥有成憲, 而服飾表章, 尙無其制. 

其自政府, 議立勳章條規, 登聞候旨.”

41) ｢表勳院來去文｣一冊, 奎17791~v.1~10,025a, 1900년(光武4) 8월 17일,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42) �高宗實錄� 권32, 1894년(高宗31) 7월 11일, “議政府都察院司憲, 以都憲改付標, 秩爲正從

二品. 忠勳府改稱紀功局, 屬之議政府, 令都察院管理.”

43) �韓末近代法令資料集�Ⅱ, 勅令30號 ｢表勳院官制｣, 1899년 7월 4일, 516-5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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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훈장조례에는 각 훈장의 명칭과 등급, 수여 대상과 적년 근무 연한, 패용 규칙 

및 각 훈장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에 관한 규정 등이 나타난다. 그리고 훈장과 연

금은 이전의 영전제도인 공신제와는 달리 자손에게 傳襲되지 않도록 하였다.44)

고종은 훈장조례 공포의 다음 날, 별도로 조칙을 내려 각 훈장의 이름과 뜻을 

밝히도록 하였다.45)

“옛날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여 왕위에 오르기 전에 꿈에서 金尺을 얻었는데 

나라를 세워 왕통을 전하게 된 것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으므로 천하를 마름질해서 

다스린다는 뜻을 취하여 가장 높은 대훈장의 이름을 ‘금척’이라고 하였다. 그 다음을 

‘李花大勳章’이라 하였으니 이는 나라의 紋樣에서 취한 것이다. 그 다음 문관의 훈장은 

‘太極章’이라고 하여 8등급으로 나누었으니, 이것은 나라의 標式에서 취한 것이다. 그 

다음 武功도 8등급으로 나누고 ‘紫鷹章’이라 하였으니, 이것은 高皇帝의 빛나는 武勳에 

관한 故事에서 취한 것이다.”

 

훈장은 大勳位ㆍ勳ㆍ功으로 구분하고, 조례의 제정 당시에는 황실만이 패용하는 

대훈위 훈장인 금척대훈장과 황친 및 특별한 훈공이 있는 문무관에게 수여하는 이

화대훈장, 그리고 각부대신 이하의 일정한 적년 기간을 채운 문무관에 수여하는 

태극장(훈1~8등), 무공이 발군한 자에게 수여하는 자응장(공1~8등)의 4종 훈장

이 제정되었다. 표훈원에서는 중앙과 지방의 전 관원들의 훈공을 조사하기 위해 ｢各

府院廳官吏履歷書細則｣의 서식에 따라 근속연한과 상벌의 내용을 상세히 기재한 

이력서를 매년 두 차례 표훈원으로 보내도록 하였다.46) 그리고 외국 훈장을 패용

할 경우에는 별도의 청원 서식을 표훈원에 제출하도록 하였다.47)

44) �韓末近代法令資料集�Ⅲ, 勅令13號 ｢勳章條例｣, 1899년 7월 4일, 60-74면.

45) �高宗實錄� 권40, 1900년(光武4) 4월 17일, “昔太祖高皇帝在龍潛時, 夢得金尺, 創業垂統, 

實兆於是, 取義於財成天下也. 爰定最上大勳章之名曰‘金尺’. 其次曰‘李花大勳章’, 蓋取諸國文

也. 其次文勳曰‘太極章’, 分爲八等, 蓋取諸國標也. 其次武功, 亦分八等, 曰‘紫鷹章’, 蓋亦取

高皇帝耀武故事也.” 

46) 韓國學文獻硏究所編, 1982 �法規類編�貳卷, 亞細亞文化社, 52-54면. 

47) �韓末近代法令資料集�Ⅲ, 表勳院令第1號 ｢各府院廳官吏履歷書細則ㆍ外國勳章領受請願｣, 

1900년 8월 22일, 137-1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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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各府院廳官吏履歷書細則｣　

  
<그림 6> 

｢外國勳章佩用請願書式｣

 

이후 1901년(光武5)에는 태극장 아래에 八卦章(훈1~8등)이 같은 격으로 추가

되고,48) 1902년(光武6)에는 이화대훈장을 받은 皇親級의 문무관에 특별한 勳勞가 

있을 경우 수여하는 瑞星大勳章이 이화대훈장 위에 첨입되었다.49) 그리고 1905년

(光武9) 內命婦와 外命婦 가운데서 현숙한 덕행과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황후의 徽旨를 거쳐 수여하는 瑞鳳章(훈1~6등)을 끝으로50) 대한제국의 훈장은 

총 7종의 훈장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51) 

48) �韓末近代法令資料集�Ⅲ, 勅令第10號 ｢勳章條例改正｣, 1901년 4월 16일, 307-309면. 훈장

조례의 개정에 따라 추가된 팔괘장은 프랑스 파리 만국박람회 때 大韓博物局의 사무를 

담당했던 프랑스인 6인에게 1901년 5월 31일 최초로 수여되었고, 이후에는 태극장과 함

께 훈등에 따라 내외국민에게 수여되었다.  

49) �韓末近代法令資料集�Ⅲ, 詔勅 ｢瑞星大勳章을 加定하는 件｣, 1902년 7월 9일, 436면.  

50) �韓末近代法令資料集�Ⅳ, 詔勅 ｢瑞鳳章을 増設하는 件｣, 1905년 9월 19일, 400-401면.

51) �舊韓國勳章圖�, 한貴古朝32-3, 국립중앙도서관. 간행 연도는 미상이나 조선총독부가 소

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舊韓國勳章圖�의 勳章圖를 통해 대한제국기 7종의 훈장 및 기

장과 기념장 등의 구체적인 형태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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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설연도 훈장명(훈등순) 훈등․공급 수여대상

1900년(光武4) 4월 7일 金尺大勳章 大勳位 ∙황실만 패용

1902년(光武6) 8월 12일 瑞星大勳章 大勳位
∙황친 및 문관 중에서 이화대훈장의 패용자가 

특별한 훈공이 있는 경우 수여

1900년(光武4) 4월 7일 李花大勳章 大勳位
∙황친 및 무관 중에서 태극장 1등을 패용하는 

자가 특수한 공훈이 있는 경우에 수여

1900년(光武4) 4월 7일 太極章

1等
∙각부대신, 1품 관리, 육해군 장관 중에서 2등

훈을 수훈하고 5년 이상 근무한 자

2等 ∙3등훈을 수훈하고 4년 이상 근무한 자

3等

∙4등훈을 수훈하고 4년 이상 근무한 자

∙칙임 1등관으로 7년, 2등관으로 8년, 3등관으

로 9년 이상 근무한 자에게 初授

4等
∙5등훈을 수훈하고 4년 이상 근무한 자

∙칙임 4등관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에게 초수

5等

∙6등훈을 수훈하고 4년 이상 근무한 자

∙주임관으로 3등 이상, 육해군 尉官 중에서 12

년 이상 근무한 자에게 초수

6等

∙7등훈을 수훈하고 3년 이상 근무한 자

∙주임관으로 6년 이상, 육해군 尉官 중에서 만 

12년을 근무한 자에게 초수

7等
∙8등훈을 수훈하고 2년 이상 근무한 자 

∙판임관 만 14년 근무자에게 초수

8等
∙판임관 대우자, 육해군 하사, 巡檢 및 兵卒 중

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

1901년(光武5) 4월 16일 八卦章 勳1∼8等 ∙태극장과 동일

1900년(光武4) 4월 7일 紫鷹章 功1∼8等 ∙무공발군한 자

1905년(光武9) 9월 19일 瑞鳳章 勳1∼6等 ∙내외명부 용

<표 3> 대한제국 훈장체계

  

당시 훈장을 수여하면서 훈장과 함께 훈장증서가 각국의 수여자에게 발급되었

는데 훈기에서는 일본의 훈기 내용 및 양식과 유사한 형태가 확인된다.52) 일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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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관의 관직과 위계를 수여하는 官記와 位記에 황실을 상징하는 菊御紋을 사용

하였고, 하급 관료에게 발급되는 任免 관련 문서에는 오동 문양인 桐御紋을 사용

하였다.53) 훈기의 테두리에도 菊御紋과 桐御紋이 사용되었고, 대한제국의 훈기에

는 일본의 훈기와 상응하는 형태로 오얏꽃 문양과 무궁화 문양이 삽입되어 있다. 

그리고 대한제국기의 일반적인 관료임명에 사용되던 어보인 制誥之寶와 勅命之寶

가 아닌 國書에 사용되는 大韓國璽를 답인하고 御名을 기재하여 대외용 문서의 격

을 나타내었다.54)  

<그림 7> 일본인에게 발급된 훈기

52) ｢勳記｣, 1905년(光武9) 5월 27일, 국립민속박물관; �太政官・內閣關係� 第一類, ｢公文附

屬の圖․一五九號賞牌勳記案｣, 1876년(明治9) 8월, 일본국립공문서관. 1900년에 공포된 

훈장조례에는 훈기에 관한 규정은 없었으나, 현재 남아 있는 훈기를 통해 훈장과 함께 

훈기가 발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외국인에게 발급된 훈기에 찍힌 대한

국새는 본래 외교용 국새로 일반적인 관료 임명문서에 사용되었던 국내용의 어보와는 차

이를 보인다. 따라서 국내외의 훈기 발급에 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53) 강다영, 2020 ｢大韓帝國期 후기 任命文書의 변화｣, �韓國東洋政治思想史硏究� 19(2), 110 

-114면. 일본은 이전부터 菊御紋을 천황을 상징하는 문양으로 사용하였으며, 메이지 元年

에는 ｢太政官布告｣를 통해 국화 문양을 황실의 문양으로 채택하고 황족 이외에 사용을 

금하였다. 

54) �寶印符信總數�, K3-567,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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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메이지 일본의 훈기 양식

  

훈장조례가 반포된 이후, 고종과 황친의 금척대훈장 패용과 더불어 닷새 뒤인 4

월 22일 법부대신 권재형, 탁지부대신 조병식, 외부대신 이제순 등 7인의 대신들에

게 태극장 1등과 2등이 각각 수여되었다. 그리고 다음 해인 1901년(光武5) 2월에

는 외국인에 대한 敍勳詔勅을 제정하고 5월에는 파리 만국박람회 大韓博物局의 총무

원과 사무원 등 6인의 프랑스인과 일본인 佐伯誾(사에키 긴)에게 八卦章을 수여하였

다. 이후 한일병합의 19010년까지 약 2,800여 훈장이 내외국인에게 수여되었다.55) 

훈장 수여에 관하여 눈여겨 볼 점은 1904년을 기점으로 하여 외국인에게 수여

되는 훈장의 수가 내국인의 훈장에 비해 매년 급격하게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인데, 그중에서도 일본인에게 수여된 훈장이 일본 외의 외국인에게 수여된 훈장 

수를 모두 합한 것보다도 월등히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56)

55) 이강칠, 앞의 책, 115-211면.

56) <표 4>의 ‘대한제국 훈장의 수여자 수’는 이강칠의 �대한제국시대 훈장제도�에 부록으로 

수록된 叙勳 목록을 참고로 하여, 고종ㆍ순종실록 및 관보에서 서훈자의 성명과 그 수를 

확인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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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

연도

한

국

일

본

러

시

아

미

국

프

랑

스

독

일

영

국

오

스

트

리

아

 청

스

웨

덴

이

탈

리

아

필

리

핀

노

르

웨

이

소

계

 총계

(한국+ 

소계)

1900년 7 7

1901년 29 1 7 8 37

1902년 7 3 4 2 3 2 1 2 2 19 26

1903년 1 1 2 2

1904년 30 80 1 1 2 1 1 86 116

1905년 80 189 1 5 12 3 10 1 1 2 2 226 306

1906년 89 102 2 1 1 1 107 196

1907년 130 298 4 2 2 2 3 9 1 1 322 452

1908년 52 273 1 1 4 1 1 281 333

1909년 85 142 2 1 2 147 232

1910년 998 94 1 1 3 99 1,097

합계 1,507 1,183 9 13 29 14 14 5 16 1 6 5 2 1,297 2,804

<표 4> 대한제국 훈장의 수여자 수

 

특히 러일전쟁을 앞둔 1904년 1월의 韓日議定書와 동년 8월의 韓日外國人顧問

傭聘에 관한 協定書가 체결되면서 일본은 施政改革의 명목으로 궁내부를 비롯한 

각 관청을 축소 통합하도록 할 것을 요구하였고,57) 그 과정에서 표훈원도 표훈국

과 제장국을 하나로 통합하여 총재 1인, 참서관 1인, 기사 3인, 주사 4인 이하만을 

남겨둔 표훈국으로 격하되었다.58) 그러나 일본의 러일전쟁 승리와 통감부의 설치 

이후 각종 명목으로 일본인에게 수여되는 훈장의 수는 계속해서 늘어났다. 

57) 서영희, 2003 �대한제국 정치사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255-263면. 일본은 본격적인 

고문통치를 시작함과 동시에 1904년 10월 27일 관제이정소를 설치하여 대한제국 정부조

직을 대대적으로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하였으며, 관제개혁의 첫 번 째는 경비절감을 이

유로 정부기구를 대폭 축소하는 것이었다. 

58) �韓末近代法令資料集�Ⅳ, 勅令第11號 ｢表勳院官制｣, 1905년 2월 26일, 19-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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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와 표훈원 간에 왕복했던 �外部表勳院來去文�을 통하여 일본으로부터 제조

된 훈장 및 관련되는 부수적인 물품들이 인천의 항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입되었

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59) 이것은 훈장의 제작에 관한 각종 재료와 제조기 등이 

여전히 일본에 의지해 있던 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늘어가는 훈장의 제조에 관

한 막대한 비용은 모두 한국정부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1907년 7월의 韓日新協約 체결의 공로로 약 300명에 가까운 일본인에게 훈장이 

수여되었으며, 1910년에는 훈장제도가 신설된 이래 가장 최다의 내국 관료에게 훈

장이 발급되었는데, 이들 998명이 훈장을 받은 명목은 한일병합에 대한 공로가 대

부분이었다. 대한제국수립 이후 황제의 대권과 외국과의 관계에서 국가의 위상을 

나타내기 위해 창설되었던 대한제국의 훈장은 친일 인사와 조약에 관련된 일본인

들의 공로를 치하하는 훈장으로 전락하였다. 한일병합 이후 일본은 일시적으로 한

국 훈장의 패용을 허용한다는 조칙을 내렸으나,60) 1912년부터는 패용을 원할 경우 

상훈국에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한국 훈장의 가치는 유명무실하게 되었다.61)

5. 결론

고려 전기 중국의 영향으로 확립된 공신제도는 조선시대까지 이어져 국가와 왕

실에 큰 공을 세운 자에게 공신의 칭호와 토지, 노비, 그리고 세습에 이르는 다양

한 특권을 주었다. 그러나 영조대 이후에는 더 이상 공신 책록이 이루어지지 않았

59) ｢外部表勳院來去文｣一冊～三冊, 奎17810~v.1~3, 1899년～1905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

학연구원.인천항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훈장관련 물품들은 제조된 훈장을 비롯하

여 표훈원 제장국 所用의 壓鐵器, 鏡珠, 勳章板 등이 주를 이루었다.

60) 御署名原本․勅令第三百三十四號 ｢舊韓國勳章及記章ノ佩用ニ關スル件｣, 1910년(明治43) 

8월 29일, 일본국립공문서관.

61) �公文類聚� 第三十六編, ｢元韓國勳章記章受領及佩用出願期限｣, 1912년(大正元年) 3월 13

일, 일본국립공문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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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고종대에 이르러 근대적 국가구조로의 변화와 만국공통의 시대적인 흐름에 따

라 훈장이라는 새로운 영전제도로 관료와 군사를 표창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1895년 11월 무렵 일본인 고문관에게 훈장에 관한 조사를 의뢰하며 시작된 훈장 창

설에 관한 첫 논의는 을미사변 이후의 정치적 변화로 인해 무산되고 말았다. 

고종의 환궁과 대한제국의 수립 이후에는 통수권자의 대권과 외국과의 교류에

서 국가의 위상을 나타내기 위한 훈장의 창설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고종은 전

임 러시아 공사 카를 베베르를 통하여 러시아 훈장의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그 역

시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채, 결국 1899년 7월 일본의 상훈국관제와 상훈회의 

규정을 다수 참고한 표훈원관제가 공포되어 훈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듬해 1900년 4월에는 훈장조례가 발표되어 대훈위 훈장인 금척대훈장과 이화대

훈장, 태극장, 자응장의 4종 훈장이 창설되고 1905년까지 팔괘장, 서성대훈장, 서봉

장이 차례로 추가되어 대한제국 훈장은 총 7종의 체계를 갖추었다. 이후 한일병합

으로 대한제국의 표훈원과 훈장제도가 폐지를 맞게 되는 1910년까지 약 2,800여 

명의 내외국인에게 대한제국의 훈장이 수여되었다. 

1904년 이후에는 훈장 수여자의 일본인 비율이 국내인을 월등하게 초과하기 시

작하였으며,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훈장 재료를 통해 만들어진 훈장을 다수의 일본

인들에게 수여하는 모순적인 양상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러일전쟁에서 일

본이 우위를 선점하면서 한국에 대한 내정 간섭의 영향력이 커지고 각종의 명목으

로 한국 정부에 일본인의 훈장 수훈을 요구한 까닭이었다. 이어서 1907년에는 한

일신협약 체결의 공로로 약 300명에 가까운 일본인에게 훈장이 수여되었고, 1910

년 내국인 998명과 외국인 99명에게 수여된 훈장은 대부분의 명목이 한일병합에 

대한 공로로 수여되어, 황제의 대권을 상징하고 대외적인 관계에서 국가의 위상을 

표상한다는 훈장 창설의 본래 목적은 상실되고 말았다. 

서양과 일본의 훈장제도에 비해 대한제국의 훈장제도가 창설되는 과정은 비록 

그 역사가 짧은 편이나 근대적 영전제도와 대외관계에 사용되는 표장을 마련하여 

국가의 위상을 갖추고자 하였다는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훈장제도의 논의 과정에

서 그 제도와 제조에 관한 전범이 일본과 러시아 양국으로 한정되었고, 훈장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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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진행과정이 러일관계의 변화에 의존하여 수차례 혼란을 겪었으며, 마침내 친일 

인사와 조약에 관련된 일본인들의 공로를 치하하는 도구로 전락하게 되는 운명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논문투고일(2021. 5. 7),   심사일(2021. 5. 24),   게재확정일(2021.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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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Orders System in Daehan Empire

Kang, Da Yeong *

62)

In Goryeo and Joseon, there was a premodern promotion system involving the 

investiture of a meritorious subject. The system provided those who made huge 

contributions to the state and royal family with a variety of privileges including the title 

of a meritorious subject, land, slaves, and transmission by heredity. Entering modern times, 

however, Korea needed a new form of promotion system fit for the changing structure of 

the nation. Following the transition toward a modern state structure after the Gabo Reform 

and the flow of the times common for all nations, the government decided to praise 

government officials and soldiers with a new promotion system called order. 

Orders were a modern promotion system designed to select individuals that made 

contributions to the state at the national level and praise their distinguished service through 

the commander-in-chief. In Korea, the orders system began with the proclamation of 

“Administrative Law for Pyohunwon,” which supervised affairs about orders, in July 1899 

and that of “Orders Ordinance” in April, 1900 after the establishment of Daehan Empire. 

There were several rounds of discussions about orders already before the proclamation of 

Orders Ordinance, and the discussions happened in the process of changing relations 

between Japan and Russia those days. 

The orders of Daehan Empire had a shorter history in their establishment than those of 

Western countries and Japan, but they hold significance as an attempt at establishing the 

status of the state through a modern promotion system and an emblem to be used in 

foreign relations. The introduction and settlement process of the orders, however, underwent 

* Ph.D. Student, Graduate School of Humanities and Sociology, The University of Tok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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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usion many times, depending on changes to Russia-Japan relations. After Japan’s 

annexation of Korea, orders degenerated into a tool to praise the distinguished service of 

Japanese people related to the treaty as well as pro-Japanese figures. 

Key words : Daehan Empire, promotion system, Pyohunwon, order, Orders Ordinance


